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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Woman leadership has been remarkably highlighted with women’s accelerating entry into society. Domestic and overseas interests about political leaders began with the age of media and they are rapidly spreading worldwid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SNS and blog. Along with this phenomenon, exposure of images has been remarkably increasing and fashion has been also used as a political strategy. However, the research on woman political leaders has been insufficient so this study selected Geunhye Park, Michelle Obama and Hillary Clinton as representative woman leaders for the research. 149 pictures of Geunhye Park, 171 pictures of Michelle Obama and 124 pictures of Hillary Clinton from the articles containing their pictures from Jan. 2002 to Dec. 2013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ir gender. The three woman political leaders’ typical images of femin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were categorized respectively and the period and works in which those images had been expressed were reviewed. Also, fashion styles of the images pursued by each gender were analyzed through their color, material, silhouette, design point, items and accessories. As a result, Geunhye Park had femininity image at the beginning and had masculinity image when she did election campaigns, which led to her current image of androgyny. Michelle Obama uses the image of femin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simultaneously. It was found that Hillary Clinton emphasized the image of masculinity and androgyny but she emphasizes femininity image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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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2012년 9월 26일 서울경제의 Yun(2012)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수도권 내의 여성 사회 종사자 수가 60%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되면서 여성의 리더십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다. 2012년 12월 20일 아시아 경제 Cho(2012)은 ‘세계 여성 지도자는 메르켈·클린턴 등 소프트리더십 맹위’라는 타이틀로, 2012년 11월 신동아에서 Kim(2012)은 ‘여성의 시대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 등의 기사가 실리는 것처럼 여성의 리더십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은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리더에 관한 국내외 관심의 집중은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발달과 SNS,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지의 노출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에 정치인의 패션 또한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Rosenberg(as cited in Park, 2009b)에 따르면 정치인의 이미지는 후보의 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패션이 변화가 많고 다양하므로 여성 정치 리더의 패션에 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여성 정치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Park et al.(2007)과 같이 보도 프레임과 인상에 관한 연구이거나 직접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패션에 관한 연구는 Choi(2012), Han and Jung(2011), Yang and Cho(2011)와 같이 국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례 연구는 미흡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국내의 여성 정치인 1명과 국외의 여성 정치인 2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의 여성 정치인으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를 선별하였고 국외의 여성 정치인으로는 미국의 여성 정치인을 선별하였다. 남편을 재선으로 이끈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 2016년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언급한 3명의 여성 정치 리더들은 수행 목적과 상황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와 신념을 패션을 통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이들의 사례를 통한 연구는 앞으로 여성 정치 리더들에게 가치와 신념 그리고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 2014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 정치 리더 3인 박근혜,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을 선정하였다. 이 3인은 2014년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박근혜 11위, 미셸 오바마 8일, 힐러리 클린턴 6위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1998년부터 국회위원으로 활동하여 현 대한민국의 최초 대통령까지 당선된 여성리더이며 힐러리 클린턴은 1993년의 영부인의 위치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을 거쳐 2009년 미국 국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활동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위의 선정된 3인의 정치 리더 중 2인 박근혜,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 정치 리더임을 아무도 의의를 제기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Malkin(2010)에 따르면 미셸 오바마는 정치 유세에 나선 순간부터 정치인이 된것과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미셀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이끄는 대내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해왔으며, 국내외의 행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캠페인 활동과 이와 함께 영부인의 주요 역할인 외교사절로써의 행보를 생각하면 정치인과 흡사한 역할과 행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셸 오바마 역시 여성 정치 리더라 칭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패션이미지의 특징을 젠더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을 정치 수행 상황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구 분석하였다. 여성 정치 리더들의 유형은 권력승계형, 자수성가형, 복합형(권력승계와 자수성가가 동시에 일어난 형)의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권력승계형은 여성성을 자수성가형은 남성성을 복합형은 정치 상황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치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선별된 3명의 여성 정치 리더 박근혜,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은 모두 복합형으로 나타나며 젠더의 특징 따라서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성을 모두 보여주는 최적의 대상이므로 정치 리더의 배경적 특성을 연구하고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패션 이미지는 수집된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고 업무 수행에 따라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을 헤어, 옷의 구성, 실루엣, 소재, 색상, 디테일 그리고 액세서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는 사진 기사를 중심으로 2002년 01월~2013년 12월까지의 자료로 한정지었다. 그 결과 박근혜 149장, 미셸 오바마 171장, 힐러리 클린턴 124장의 사진 기사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치 패션의 의미와 중요성
        과거 의복은 계급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계급은 색상과 복식 규제를 통해 신분을 나타내었던 것처럼(Kim, 2004) 패션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Kang(2013)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즐거운 수단이며 호소력 짙은 의지 표명 장치다.”고 하였으며, 또한 Goh(2010)은 “요즘 학계에선 정치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한데 패션을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정치적 위상과 철학을 내보이는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이다.”라 말한 바 있다. Han and Jung(2011)은 패션 정치란 정치적 전략 혹은 목적을 가지고 패션을 활용한 것이라 정의하였다.

        정치 패션의 큰 획으로 1960년대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를 꼽는다(Jang, 2010). 그리고 전 미국 국무 장관 이었던 매들린 울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의 브로치 정치는 정치 패션의 큰 이슈로 남아있다(Hong, 2012). Han and Jung(2011)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패션에 관련된 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인의 부인들이 대변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녀들의 패션이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Lee(2013)는 미국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는 패션은 단적으로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대통령 후보가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시점을 한국의 정치 패션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Lee, 2010), 이후 가장 실패한 정치 패션의 사례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뽑기도 한다(Park, 2009a). 또한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의 회색 타조가죽 가방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고급 브랜드의 가방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였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정치인들의 패션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3). 자타공인 패션으로 정치와 경제를 함께 움직이는 미셸 오바마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패션으로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2.2. 21세기 정치와 여성 리더십
        Yoo(2013)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는 20세기 후반 정당쇠퇴론(party-in-decline thesis)으로 명명되는 미국 정당정치의 위기로 인해 정치의 전략이 바뀌게 되었다. 기존의 정당을 앞세운 선거운동에서 정당보다는 후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유명무실했던 정당의 전국조직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강화하였고, 이에 각 정당에 속한 전국구 캠프가 긴밀한 연관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다. 유권자와의 긴밀한 접촉과 구체적인 캠페인 활동은 지지유권자들을 선거의 장으로 동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각 정당의 뚜렷한 차별로 정책과 이념적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셜 네트워킹의 활성화와 함께 청년들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론장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형태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의 정치는 더욱 유권자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21세기에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Kim(2010)에 따르면 과거 주도성, 지배력, 권위의 남성적 리더와는 다르게 21세기에 요구되는 리더는 협력과 조화를 이끄는 공감능력을 가지는 여성 리더십이라 말한다. 또한 여성의 리더십이란 가치차원의 전향적 리더십으로 수평적 리더십을 의미하며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소통하며,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패션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사회에서 패션은 여성정치 리더들에게 중요한 정치 표현, 이미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여전히 남성중심의 정치사회에서 젠더의 성향을 적절히 패션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때론 파워풀한 신뢰감을 주는 남성성, 혹은 온화하고 친화적인 여성성을, 상황에 따라선 양성성을 패션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남성보다 훨씬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패션을 통해 정치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에 21세기 여성 정치리더들에게 패션은 언어 이상의 중요한 정치 전달 수단이며, 또한 다양한 젠더 특징과 정치적 이미지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3. 정치 패션에서보이는 젠더 특징
        여성 정치 패션에서의 젠더의 특징은 크게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성으로 나타난다. Kim(2004)에 따르면 여성성은 곡선적이며, 레이스 장식과 작은 무늬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 중간부터 밝은 채도의 컬러 또는 파스텔 톤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여성성에 속하는 권력승계형의 여성 정치인들의 패션은 스리랑카의 시리마보 반다라이케(Sirimavo Ratwatte Dias Bandaranaike)처럼 민족적인 전통복식으로 나타나거나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Isabel Peron)같이 고전적인 여성의 X형 실루엣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나타나기도 하며, 미국의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 Onassis)와 같이 귀족적으로 표현된다.

        남성성의 정치 패션은 1980년대부터 주목받던 파워 슈트와 함께 자수성가형의 정치 리더들과 등장하였다. 이들은 당시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정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패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Choi and Ha(2005)는 “비지니스 슈트인 파워 슈트는 1979년 영국의 수상으로 임명된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에 의해 구체화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현재 자수성가형의 많은 여성 정치인들은 마가렛 대처의 스타일을 주로 답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를린 올브라이트의 패션은 마가렛 대처와 흡사한 이미지를 보이며 여기에 브로치라는 액세서리로 대처보다 정확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Dorothea Kasner)과 같은 자수성가형의 많은 여성 정치 리더들은 여전히 대처의 실루엣을 이용하고 있으며 마가렛 대처보다도 적은 장식과 짧은 헤어스타일로 더욱 남성적 스타일을 과시한다. 이들은 패션을 이용하여 가슴을 덮는 재킷 등으로 여성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주로 톤 다운된 어두운 색채의 포멀한 슈트와 최소한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짧은 머리 또한 특징적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의 리더십이 주목 받으며 남성리더나 여성 리더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성의 전투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소통과 포용을 강조하게 되었고, 여성 리더에게도 80년대 이후로 나타났던 파워 우먼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소 부드러우나 여전히 남성 같은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양성성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양성성의 이미지는 여성성의 이미지로만 대변하던 권력 승계형의 많은 여성 리더들이 여성성의 이미지를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이고자 할 때 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남성성의 이미지를 고수하던 여성 리더들 또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하여 전과 비교하였을 때 양성성의 이미지로 많이 변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여성 정치인들은 주로 밝은 색상의 피트된 슈트를 주로 착용하며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한다.

      

    

    

  
    
      3. 여성 정치 리더 3인의 패션 이미지 분석
      21세기 여성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계 역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여성 정치인들의 새로운 유형으로 권력승계와 자수성가 기질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복합형의 정치 리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여성 정치 리더 3인의 유형도 모두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초의 한국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 세력을 이어받았지만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여성 정치 리더 2인은 영부인 출신으로 남편의 권력을 승계 받았으나 세간에서는 대통령인 남편보다도 더 큰 우호세력이 있으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3인의 여성 정치 리더의 패션은 대중과의 소통의 수단이며, 상징이고, 정치적 이념의 기호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과 미디어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들의 행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박근혜 패션 이미지 분석
        
          3.1.1. 고전적인 여성성을 강조한 스타일
          2002~2004년 초반 집중되는 박근혜의 스타일은 고전적인 여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대표적인 박근혜의 여성성을 강조한 스타일이다. 조용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로 그려진 초기 국회위원 당시의 모습은 전통적이며 모성적인 이미지로 과거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가는 목과 허리를 드러내는 스타일로 목을 드러내는 X형의 실루엣의 재킷에 플레어 스커트(flared skirt)나 플리츠 스커트(pleated skirt)를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 매치하는 정장 스타일로 표현하며, 소재는 재킷과 치마가 믹스 매치되거나 한 벌 정장으로 나타난다. 재킷은 싱글 2~4 버튼 스타일로 단추의 개수에 상관없이 가슴을 드러내지 않는 짧은 넥 라인이 특징적이다. 주로 재킷 안에는 Fig. 1과 Fig. 2 같은 라운드 형태의 셔츠를 선호하나 Fig. 3과 같은 드레스 셔츠도 함께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색상은 파스텔 톤과 밝은 톤으로 주홍색과 파란색 녹색을 착용하였으며 특징적으로 트위드 소재의 재킷이 많이 나타난다. 다른 액세서리는 거의 하지 않으며 간혹 팬던트형의 목걸이만 하는 형태이다. Hong(2013)은 이런 박근혜의 스타일을 벨벳 소재의 홈드레스 스타일의 ‘부인패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Fig. 1. 
				
            

            
              Rep. Park Geun-hye return through Panmunjueom, Yonhapnews, (May 14 2002).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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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nd National Party debate, Yonhapnews, (March 22 2004).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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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ing incense Park geunhye, Yonhapnews, (April 28 2004).
              
                http://www.yonhapnews.co.kr/
              

            
            

            

          

          모든 면에서 단아한 여성성이 강조되는 스타일이며 권력승계형의 지지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스타일로 자신의 부동층인 장년층이상의 선호 이미지로 구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수에 젖은 보수층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구축하였다.

        

        
          3.1.2. 활동성을 강조한 남성성 스타일
          한나라당 제 6차 전당대회 전후로 이미지 변신을 꾀한 박근혜의 남성성 스타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 유세(2011년~2012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허리끈 또는 부분적으로 고무사로 허리 라인을 강조하였으나 지퍼스타일 점퍼와 바지의 조화는 박근혜의 남성성 스타일을 대표한다.

          Fig. 4와 같이 군복을 연상 시키는 재킷의 많은 플랩 주머니(flap pocket)는 남성성을 더욱 강조시키며 남성적 지도력과 활동적 이미지를 어필한다. Fig. 5와 같이 지퍼로 주머니를 장식한 점퍼 스타일은 엉덩이를 살짝 가리는 햄라인으로 더욱 활동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고집하던 정장 스타일에서 벗어나 좀 더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대중적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하였으며, 또한 권위적인 보시(bossy)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Fig. 6과 같이 경쾌하면서도 활동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캐주얼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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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Geun-hye to say hello, Yonhapnews, (March 23 2004).
              
                http://www.yonhap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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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Geun-hye VS Coalition of opposition parties, Dailyhankooki, (October 17 2011).
              
                http://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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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Geun-hye visits baseball stadium, Newsis, (September 09 2012).
              
                http://www.newsis.com/
              

            
            

            

          

          이런 남성성 스타일은 과거 여성성을 강조하던 투피스의 긴 치마 정장과는 달리 캐주얼한 상의와 바지로 교체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기존 박근혜의 전통적이고 조용한 이미지에서 탈피하였고, 대중적이고 활동적이면서 결단력 있는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색상 또한 과거 파스텔 톤(pastel tone)과 라이트 톤(light tone)의 부드럽고 여성적인 색상에서 브라이트 톤(bright tone)과 딥 톤(deep tone) 등의 강렬한 색상으로 교체되었다. 이런 색상의 교체는 박근혜에게 뚜렷하면서 명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신뢰감을 부여하였다. 소재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벨벳(velvet)이나 트위드(tweed) 같은 여성스러운 소재에서 모직과 면직물을 주로 이용하면서 남성적인 이미지가 보다 강조된 스타일을 확립하였다. 이 남성성 스타일에서는 별다른 장신구 없이 가끔 시계만 착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3.1.3. 청렴하고 단호한 양성성 스타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성성 스타일은 한 벌의 바지 정장 스타일로 대표적으로 Fig. 9와 같이 엉덩이를 덮는 햄라인의 피트된 싱글 여밈의 다소 긴 상의와 짙은 색의 바지를 매치한다. 이 스타일은 2004년 6차 한나라당 정당 대회 이후 계속 나타났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렴하고 강직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톤다운 된 같은 계열의 톤 온 톤 배색을 즐기며 Fig. 7과 Fig. 8처럼 가슴을 가리는 남성성을 강조한 형태의 정장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나비나 꽃 형태의 브로치를 이용하여 여성성의 모습 또한 잊지 않고 표현하여 양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한다.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는 무궁화 브로치를 달아 액세서리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남성적인 모직소재의 활용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테일러드 재킷(tailored jacket) 안에 라운드 티셔츠와 터틀넥 셔츠(polo-neck sweater)를 매치하거나 드레스 셔츠를 매치할 때는 셔츠 깃을 재킷 밖으로 내어 보수적인 이미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라운드 셔츠나 터틀넥셔츠는 붉은색 계열과 하늘색 계열의 명도가 높은 색을 이용하여 젊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색상은 그레이 톤(grey tone)의 브라운과 레드, 딥 톤의 카키와 핑크, 브라이트 톤의 옐로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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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Geun-hye my way, Chosunilbo, (June 27 2012).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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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 dress’ ‘Harmony of clothes’ in fashion than words, heraldKyungJe, (February 25 2013).
              
                http://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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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Park Geun-hye, bound for an audience chamber, Yonhapnews, (April 29 2013).
              
                http://www.yonhapnews.co.kr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후의 패션은 일명 지도자 패션으로 불리며 남성적 스타일에 다양환 색상이나 가벼운 액세서리로 여성성을 표현하나 전체적으로 검소하고 차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Hong(2013)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이후 8벌 가량의 옷을 두고 1주일 단위로 돌려 입는다고 말한다. 상의는 프린세스 라인(princess line)의 허리가 살짝 드러나는 스타일이며, 가습부분에 포켓 장식이 있을 목 부분의 단추를 풀러 라운드형태의 펜던트 목걸이를 착용하고, 가슴부분에 포켓 장식이 없는 스타일에는 브로치로 장식하여 여성적인 모습 또한 잃지 않도록 했다. 색상은 북한의 도발 이후에는 군복을 연상시키는 노란색과 녹색 계열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웅산 수치 여사가 방문 했을 때는 밝은 오렌지색의 재킷을 입어 상대 국가의 관심을 나타내는 등 색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미셸 오바마 패션 이미지 분석
        
          3.2.1. 관능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
          국빈의 방문이나 공식행사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미셸 오바마의 이미지인 관능적인 여성성이 미셸 오바마가 주목받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탄탄하고 건강한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의 패션 스타일은 Fig. 10, Fig. 11, Fig. 12와 같이 보인다. 버락 오바마의 선거 유세와 갈라(gala)에 참석 할 때 국내외의 행상 참석하는 모습과 잡지에서 볼 수 있다.

          
            
            

            Fig. 10. 
				
            

            
              USA Obama hispanic caucus gala, Yonhapnews, (September 15 2011).
              
                http://www.yonhapnews.co.kr
              

            
            

            

          

          
            
            

            Fig. 11. 
				
            

            
              USA China Obama HU, Yonhapnews, (January 20 2011).
              
                http://www.yonhapnews.co.kr
              

            
            

            

          

          
            
            

            Fig. 12. 
				
            

            
              Michelle Obama, American fashion star, Yonhapnews, (March 14 2013).
              
                http://www.yonhapnews.co.kr
              

            
            

            

          

          미셸 오바마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은 Fig. 10과 Fig. 11과 같이 만찬이나 갈라에서 정식으로 활용하는 가운 드레스(Gown Dress)와 다소 과감한 슬리브리스의 타이트한 시스 드레스(Sheath Dress) Fig. 12로 표현되고 있으며, Fig. 10과 같은 미디 랭스(midi-length)와 Fig. 11과 같은 풀 랭스(full-length)등으로 나타난다. Fig. 10, Fig. 11, Fig.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상반신의 라인이 드러나게 되는 슬림 앤 피티드 실루엣(slim and fitted silhouette)이나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fit and flare silhouette) 등으로 나타나며, 깊이 파진 넥 라인으로 목과 가슴을 강조하여 여성성을 표출한다. 기존의 퍼스트 레이디들이 보이던 단정한 귀족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21세기 능동적이며 사회성이 강한 여성으로써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된 퍼스트레이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색상은 원색적인 비비드 톤(vivid tone)의 빨강, 주홍, 파랑, 녹색, 보라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이트와 터키, 블루 등의 색상이 나타난다. 주된 소재는 가운 드레스는 실크 직물과 쉬폰이나 시스 드레스인 경우 Fig. 21과 같이 울 또는 면, 실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Fig. 19와 Fig. 20과 같이 허리라인을 강조하는 벨트의 사용이 빈번하며 다른 액세서리 없이 볼륨감 있는 귀걸이만 착용하거나 피어스 형의 간단한 귀걸이에 볼륨감 있는 브로치나 목걸이 등을 사용하여 패션성이 강한 스테이트먼트 주얼리(statement jewelry)로 활용한다. 주로 업스타일의 헤어 스타일로 목라인과 어깨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나 Fig. 21과 같이 단정히 풀어내린 스타일도 나타난다.

        

        
          3.2.2. 역동적 남성성을 강조하는 스타일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이후 2009년부터 아동과 건강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미셸 오바마는 이에 관련된 행사에서는 남성성을 표출하는 패션을 보여준다. 흔히 볼 수 있는 캐주얼이나 스포츠 웨어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여성들이 남성적 파워를 과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따라하던 파워슈트 스타일과는 분명히 차별화 된 형태이며, 필요에 의한 활동적인 모습을 스포츠웨어와 캐주얼로 강조한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 미셸 오바마는 왕엄마(big sister)라는 별명을 얻고 대중들에게 친근하면서도 가식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Fig. 13, Fig. 14, Fig. 15와 같은 다양한 점퍼 스타일과 바지를 매치시켜 표현된다. 상의는 볼륨감 있는 형태가 주로 나타났으나 Fig. 15와 같이 피트된 형태의 상의가 간혹 등장하며, 하의는 모두 피트되는 바지를 코디하고 운동화를 신는다. 이는 Y 실루엣과 슬림 앤 피티드 실루엣으로 주로 검정색을 사용하며 Fig. 13과 Fig. 15와 같이 붉은 계열의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한다. 대부분 Fig. 13과 같이 톤 다운 된 색이 나타나고 Fig. 15와 같이 비비드 톤의 색상이 보이기도 한다.

          
            
            

            Fig. 13. 
				
            

            
              USA baseball world series, Yonhapnews, (October 29 2009).
              
                http://www.yonhapnews.co.kr
              

            
            

            

          

          
            
            

            Fig. 14. 
				
            

            
              USA Michelle Obama garden harvest obesity, Yonhapnews, (October 21 2010).
              
                http://www.yonhapnews.co.kr
              

            
            

            

          

          
            
            

            Fig. 15. 
				
            

            
              Dancd with first lady, Yonhapnews, (March 01 2013).
              
                http://www.yonhapnews.co.kr
              

            
            

            

          

          거의 액세서리의 착용은 없으며 간혹 작은 사이즈의 피어스형 귀걸이만 착용하고 있다. Fig. 14, Fig. 15와 같이 묶지 않은 단발머리가 일반적이나 Fig. 13과 같이 시구나 격렬한 동작이 예상될 때는 머리를 묶어 행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미셸 오바마의 스타일은 단지 보여주기식의 스타일만이 아닌 행동하고 그에 따른 실용적인 스타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미국의 대중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3.2.3. 우아한 실용적인 양성성 스타일
          공식행사 중 주로 연설이나 접견에서 볼 수 있는 미셸 오바마의 스타일은 우아한 양성성 스타일로 실용적인 패션을 선보인다. 영부인으로서의 공식 활동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스타일로 구분된다. 세퍼레이트 스커트 슈트(separate skirt suit) 스타일(Fig. 18) 드레스에 코트을 매치한 스타일(Fig. 16) 드레스에 가디건을 매치한 스타일(Fig. 17) 그리고 드레스 셔츠에 팬츠를 매치한 스타일로 구분된다.

          
            
            

            Fig. 16. 
				
            

            
              Ajumma ‘Michelle Obama why does she wear bangs?’, news1, (February 19 2013).
              
                www.newsis.com
              

            
            

            

          

          
            
            

            Fig. 17. 
				
            

            
              USA government Mochelle Obama Oak Creek, Yonhapnews, (August 24 2012).
              
                http://www.yonhapnews.co.kr
              

            
            

            

          

          
            
            

            Fig. 18. 
				
            

            
              USA white house soul music, Yonhapnews, (April 10 2013).
              
                http://www.yonhapnews.co.kr
              

            
            

            

          

          주로 슬림 앤 피티드 실루엣이 주를 이루며, Fig. 16과 같은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 튜블라 실루엣(tubular silhouette)과 Fig. 17과 같은 쉬프트 실루엣(Shift silhouette) 등 다양한 실루엣이 등장한다. 파스텔 톤과 덜 톤(dull tone)의 컬러로 단정하면서도 차분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한다. 색상은 덜 톤의 그레이 베이지, 다크 블루, 블랙, 퍼플, 파스텔 톤의 옐로, 핑크, 오렌지, 핑크, 스카이 블루 등 다양하게 등장한다. 액세서리는 주로 브로치, 진주목걸이, 벨트, 드롭형 귀걸이, 피어스형 귀걸이 등이 등장하나 과하지 않게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도만 착용하는 모습이다.

          남편인 버락 오바마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는 미셸 오바마는 중저가 브랜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국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디자이너의 옷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는 등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ig. 16은 남성복 전문 브랜드인 톰 브라운(Thom Browne)의 코트로 새로이 여성 브랜드의 가능성을 열어줬으며 함께 매치한 허리띠는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인 제이크루(J. Crew)의 제품이다. 이는 실용적이면서 지성미를 갖춘 미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패션이미지로 미국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3.3. 힐러리 클린턴 패션 이미지 분석
        
          3.3.1. 노련한 상류층의 여성성을 강조한 스타일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을 모두 팬츠 슈트로 표현하는데 기존 남성성과 양성성이 두드러지던 모습이 2009년 국무부장관 임기 이후 차차 여성성이 강조된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 단정한 단발이나 커트를 고수하던 헤어스타일도 어깨를 넘어가는 길이의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로 바꾸어 더욱 여성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Fig. 19, Fig. 20에서 보이는 슈트 정장에 화려한 러플의 드레스 셔츠를 매치하여 더욱 여성적이고 화려한 스타일을 표출하고 있다.

          
            
            

            Fig. 19. 
				
            

            
              USA Clinton awards ceremony, Yonhapnews, (October 24 2012).
              
                http://www.yonhapnews.co.kr
              

            
            

            

          

          
            
            

            Fig. 20. 
				
            

            
              Indonesia US Clinton visit, Yonhapnews, (September 03 2012).
              
                http://www.yonhapnews.co.kr
              

            
            

            

          

          이런 여성성을 강조한 스타일에서는 기존의 팬츠 슈트와는 다른 스타일로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하의를 같은 색상으로 맞춘 테일러드 팬츠 슈트만을 고집하던 힐러리 클리턴은 Fig. 20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킷, 팬츠, 그리고 드레스 셔츠를 모두 다른 색으로 입기 시작했으며, Fig. 21과 같이 화려한 패턴의 코트와 재킷을 착용하기도 한다.

          
            
            

            Fig. 21. 
				
            

            
              Scene city: Another stop on Hillary Clinton’s gala circuit, The New York Times (December 03 2013).
              
                http://www.nytimes.com
              

            
            

            

          

          이 밖에는 딸의 결혼식이나 갈라 디너에서는 가운 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나타났다. 주로 프린세스 라인의 피트되는 재킷의 실루엣 슬림 핏 팬츠를 입는 실루엣이며, 가운 드레스는 모두 풀 렝스 길이의 피티드 앤 플레어로 나타났다.

          소재에서도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Fig. 19와 같은 여성스러운 트위드 소재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모, 실크, 벨벳, 쉬폰 등 소재의 사용이 다양해졌다. 또한 Fig. 21과 같이 커다란 플라워 패턴의 화려한 소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존의 단색 일색이던 모습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다.

          또한 넥 라인의 러플 장식이 두드러지면서 남성성이나 양성성에서 보이는 볼드한 목걸이의 사용이 줄면서 얇은 목걸이를 사용하거나 얇은 여러 줄을 목걸이를 사용한다. 액세서리로는 피어스형 귀걸이, 드롭형 귀걸이, 브로치, 팔찌 외에도 헤어밴드와 스카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성적 이미지 연출변화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감성적 이미지로 기존의 파워풀한 권위적 이미지를 상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고배로 인한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결과로 보다 노련하고 상류층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기존의 차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3.2. 보수적인 남성성을 강조한 스타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등장하는 남성성을 강조한 스타일은 선거 유세를 할 때와 민주당 상원의원 시절에 주로 나타나며 무채색(Fig. 22) 또는 군청색(Fig. 23), 덜 톤의 브라운 계열(Fig. 24)의 테일러드 팬츠 슈트와 일명 힐러리 커트라고 불리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재현된다. 이는 자수성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타일로 힐러리는 남편으로부터의 권력승계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 보수적인 남성성을 강조한 스타일로 표출하고 있다.

          
            
            

            Fig. 22. 
				
            

            
              Move Hillary's presidential elections, Hankookilbo, (July 26 2005).
              
                www.hankookilbo.com
              

            
            

            

          

          
            
            

            Fig. 23. 
				
            

            
              Indonesia USA Hillary meet Yudhoyono, Yonhapnews, (February 19 2009).
              
                http://www.yonhapnews.co.kr
              

            
            

            

          

          
            
            

            Fig. 24. 
				
            

            
              USA Hillary Clinton, Yonhapnews, (September 11 2007).
              
                http://www.yonhapnews.co.kr
              

            
            

            

          

          잘 재단된 테일러드 팬츠 슈트에 라운드 셔츠를 입거나 드레스 셔츠를 매치하는데 드레스 셔츠를 매치 할 때는 윗 단추를 오픈한 채로 둔다(Fig. 22). 그 밖에 코트에 팬츠 슈트를 매치한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모습은 인텔리하면서도 남성과 같은 결단력과 리더십을 느끼게 하며, 1990년대의 여성의 파워 드레싱과도 의미를 같이 한다.

          주로 싱글 1-3버튼 여밈의 재킷이며 제티드 포켓(Jetted Pocket)이 Fig. 23과 Fig. 24처럼 선호된다. 상의는 피티드된 프린세스 라인의 재킷으로 나타나며, 팬츠는 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주로 알이 굵은 진주목걸이(Fig. 24)를 착용하나 Fig. 23과 같은 여러 겹의 화려한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는 피어스형 귀걸이와 브로치, 스카프, 팔찌가 나타났으나 가장 적은 액세서리 착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모직 소재의 테일러드 슈트이며 이런 남성성을 강조할 때의 힐러리는 남성 못지않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다.

        

        
          3.3.3. 밝고, 생동감을 주는 양성성 스타일
          힐러리 클린턴의 양성성 스타일은 남성성을 강조한 스타일과도 일맥상통한다. 주로 테일러드 팬츠 슈트와 쇼트 컷 그리고 액세서리를 즐겨 착용하는 모습은 힐러리 클린턴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다. 비비드한 톤의 컬러 슈트를 자주 입음으로써 밝고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남성성에서 보인 테일러드 슈트보다 친근함이 느껴지고, 강렬한 색상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2004년에서 2013년까지 나타나고 있는 양성성 스타일은 선거유세, 외교상황, 국무부장관 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Fig. 25, Fig. 27). 테일러드 재킷은 1-3 싱글 버튼의 프린세스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여성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플랩 포켓과 제티드 포켓으로 장식된 포멀한 테일러드 팬츠 슈트만을 고집한다. 반면 슈트에는 라운드 티셔츠를 매치하여 진부한 이미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드레스 셔츠를 매치한 것보다는 캐주얼하고 젊은 이미지를 표현한다.

          
            
            

            Fig. 25. 
				
            

            
              File USA Hillary Clinton, Yonhapnews, (November 22 2008).
              
                http://www.yonhapnews.co.kr
              

            
            

            

          

          
            
            

            Fig. 26. 
				
            

            
              Bahrain Manama dialogue, Yonhapnews, (December 04 2010).
              
                http://www.yonhapnews.co.kr
              

            
            

            

          

          
            
            

            Fig. 27. 
				
            

            
              Clinton support same-sex marriage, heraldKyungJe (March 19 2013).
              
                http://biz.heraldcorp.com
              

            
            

            

          

          또한 중요한 정당 행사에서는 Fig. 25와 같은 푸른 계통의 테일러드 팬츠 슈트를 착용하여 민주당의 색상을 적극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표현하고 지지계층 또한 챙기는 현명한 컬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색상은 비비드 톤의 블루, 핑크, 레드, 그린과 브라이트 톤의 오렌지, 옐로, 퍼플, 스카이 블루 등이 나타난다. 액세서리로는 스카프, 피어스형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적인 팬츠 슈트에 여성적인 컬러와 액세서리를 매치하여 양성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클린턴은 남성적 장점과 여성적 장점을 모두 스타일에 녹여내어 보다 젊고 밝은 이미지 속에 노련함과 당당한 자신감이 내제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 정치인 중, 권력승계형과 자수성가형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복합형으로 분류되는 박근혜,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3명의 여성 정치인들을 통해 젠더 특징인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성을 중심으로 정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박근혜의 경우 초기에는 권력승계형의 지지세력을 물려받기 위한 여성성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선거운동 당시에는 추진력과 행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성 이미지를 거쳐 대통령이 된 현재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된 양성성이 강조된 패션으로 일명 지도자 패션을 구축하였다. 이런 패션을 통하여 박근혜는 청렴하지만 단호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남성적인 만다린 칼라의 군복 스타일의 팬츠 슈트와 함께 여성적인 프린세스 실루엣과 브로치의 활용으로 양성성을 표현한다. 또한 국정 수행에 따라 의미가 있는 색상을 사용하여 외교적 이슈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패션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미셸 오바마의 경우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성의 이미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남편을 도와 동반자로 모습을 나타낼 때에는 섹시한 관능적인 여성성의 이미지로 또 컨퍼런스나 세미나 그리고 접견과 같은 행사에서는 실용적이면서 인텔리한 양성성 이미지로,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주도하고 있는 아동과 비만 캠페인에서는 소탈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대중적 남성성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성을 오가는 미셸 오바마는 세계적인 워너비 스타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중산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힐러리 클린턴은 박근혜와 반대로 초기에는 남성성과 양성성이 강한 이미지로 젊고 밝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최근 긴 헤어 스타일과 화려한 러플, 여성적인 액세서리 사용의 증가 등을 통해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화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고배로 인한 스타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가 남성인 정치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의 밝고 강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연한 상류계층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들의 자세한 패션 스타일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세 여성 정치 리더의 패션을 통해 21세기 여성 정치 리더의 패션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여성 정치 리더들의 정치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패션 활용과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Table 1. 
				
        

        
          Fashion style of Geunhye Park, Michelle Obama and Hillary Clinton
        
        

      

      
      

      그러나 본 연구는 대표적인 스타일 분석을 젠더 성향 중심으로만 연구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 논문에서는 보다 객관적 분석과 검증을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나 전반적인 스타일의 연구가 아닌 특정 스타일에 대한 심도있는 케이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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